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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평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김지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주로 책가도, 문자도 등의 

민화 양식, 단청의 장식성 등을 시대에 맞게 

창작하는 것에 매진했다. 2013년 개인전 《찬란한 

결》(2013)을 계기로 동양화 재료나 화론 등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가족사를 함께 

다루며 근대 이전의 북한을 문화의 공간으로 본 

《평안도平安道:圖》(2014), 동양화론의 주체로서 

여성상을 제안한 《재녀덕고才女德高》(2017), 
회화 재료와 자연의 순환관계를 다룬 

《기암열전奇巖列傳》(2019) 등의 개인전을 통해 

새로운 인식 방법과 사유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먼 곳에서 온 친구들》(2020)에서는 

‘장황(裝潢:표구매체)’에 깃든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각문화를 통한 시선의 역사, 

여성의 몸, 신화적 서사 등의 관심 주제를 두루 

선보였다. 주요 관심사는 ‘전통’의 다양한 조건, 

‘동양화’라는 제도, 재야의 미술사, 자연, 탈 

식민적 상상의 가능성 등이다. 2023년까지 총 

12회의 개인전을 열고 70여 회의 단체전시에 

참여했으며 작가 활동과 더불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미술공간 ‘산수문화’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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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할머니〉
3폭 병풍: 나무패널에 배접 비단, 한지, 마이크, 혼합재료
약 165×155cm, 가변적, 작가 소장

〈음(淫)〉
한지에 옻칠, 수묵채색 
92×188.5cm, 2014,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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